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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성령강림 주일
오늘은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충만하게 성령의 임하

심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성령을 보

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삶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우리

가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가는 “빈들에 마른 풀 같이”입니다. 찬송

가 183장 “빈들에 마른 풀 같이”는 에스겔 34:26-27절 말씀으로 지

어진 찬송입니다.“내가 그들에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

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showers of blessing)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이 찬송가는 미국의 부흥사 다니엘 휘틀 목

사가 “복된 소낙비”라는 제목으로 1883년에 작사한 찬송시에 제임

스 맥그라나한 목사가 곡을 붙여 발표한 곡입니다. 성령 강림을 간

구하는 찬송으로 이만한 찬양이 또 있을까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번역이 좋

지 않아 원곡의 의미를 감하는 찬양도 더러 있는데 이 곡만큼은 우

리말 번역이 훨씬 은혜를 더하는 곡이 분명합니다. 갈한 내 심령이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지친 삶에서 다

시금 일어설 수 있는 성령 강림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기 통일선교 사역자 훈련

일시 및 장소: 6월 3일, 10일, 17일(3주간) 10:00~12:00, 베다니홀

강사: 최준호 목사(총신대 서울 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숭실대 통일학 박사)

대상: 각 교구 선교팀장 및 교육 희망 성도

신청 방법: 교구간사실 및 선교위원회에서 신청서 작성

전도훈련 (기본교육)

일시: 6월 3일(토) 10:00~12:00

장소: 제1교육관 404호 

대상: 동역교회 전도지원 참여자 및 희망자

2023년 제 1차 유아세례 문답 및 세례식 

유아세례 문답: 6월 4일(주일) 

유아세례식: 6월 11일 찬양예배시 
* 자세한 사항은 8면을 참조

“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

(겔 34:26)

빈들에 마른 풀 같이빈들에 마른 풀 같이

오늘 예배 강사

일시: 5월 28일(오늘) 1~3부 예배시

강사: 김한요 목사(미국 얼바인 벧엘교회 담임)

금요 집회 강사

일시: 6월 2일(금) 금요집회시

강사: 탁지원 소장 (국제종교문제 연구소 소장)

다음 주일 예배 강사

일시: 6월 4일(다음주일) 1~3부 예배시

강사: 김희석 목사(총신대학원 구약학 교수)

참가자격: 충현교회 등록교인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성도(인원, 연령무관)

참가곡: 5분 내외의 찬양(장르 무관, 반주는 참가팀 준비)

신청기한: 2023년 5월 28일(주일)

일정: 예선-6월 11일 ~ 6월 25일      본선-7월 21일(금) / 최종 8팀

상금: 1등 100만원, 총 300만원

문의: 박요셉 목사 010-2516-7414/김상열 장로 010-6214-7237

신청방법:                  

                                < QR코드

충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찬양 축제!

찬양에 은사와 열정을 가진 충현인들의 많은 참가를 기대합니다! 

충현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찬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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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일(5월 21일) 설교 되새기기

성경통독을 하며 참고하고 있는 “리딩 지저스”에 따르면, 시편을 비롯한 구약

성경의 시들을 모두 모으면 그 분량이 신약성경 전체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많은 시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시적 감정이 많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시인의 성품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

다. 시는 상대를 더 깊이 알게 하는 친밀한 소통방식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을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며, 우리로 하여

금 그 하나님께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를 5권으로 나뉘는

데, 각 권의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끝납니다. 시편 전체도 대찬양시(145

편-150편)라는 찬양으로 마무리 되기에 결국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

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총 150편의 시편 중 가장 많은 

시는 사실 찬양시가 아닌 탄식시 입니다. 시편은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과 혼

미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하여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을 가리켜 ‘삶이 어두워지고 혼미할 때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정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편과 구약의 문맥에서의 시편 2편

학자들은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함께 읽어야한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로 시작하는데, 시편 2편은 “여호

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로 끝이 납니다. 시작과 끝이 서로 연

관되는 수미 상관법에 의하여 두 편의 시가 하나로 묶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여 의인의 삶을 살라고 교훈하는데, 고통을 

주는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대적들이 결국 사

라질 것이라 선언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

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시 2:2)” 시편 2편 초반부에도 의인과 

악인이 등장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이며, 의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7절)” 시편 전체의 주인

공이라고 볼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주변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평안(샬

롬)을 이루도록 특별하게 세워진 인물이었습니다. 대적들을 비웃고(시2:2-3),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진 왕(시2:6)이었으며, 대적들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

리듯 하는(시2:9) 압도적 힘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

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게 되리라고(시2:11) 선포되었습니다. 고대의 왕

은 신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 바로는 ‘아몬 신이 왕후와 사랑

하여 낳은 아들’이라고 하였으며, 이스라엘에서도 왕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나 왕위를 이

음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7절의 기록된 ‘여호와의 명

령을 전하니라’라는 명령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이

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해졌습니다. 시편이 예언하는 특별한 왕,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이 땅을 통치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

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 132:13–14)”,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

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시 132:17)” 시편 

132편은 나의 사랑하는 자, 아들을 시온 산에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구

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8

절)” 그 아들에게 준 특권은 ‘구하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였습니다. 이는 “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시편 2편 7절이 기록된 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노래가 다윗에 버금

가는 특별한 왕에 관한 이야기라 생각할 뿐,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

지는 못했을 듯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

신을 가지고 있음이 구원의 큰 은혜이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

는 증거입니다. 시편 2편 7절은 신약성경에 직접 인용(행 13:33, 히1장, 히5장)

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인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

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

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눅 3:21–22)” 시편 2편 7절이 이스라

엘 왕들의 즉위 때 불렸던 시였듯, 예수님의 사역 시작 순간에 베풀어진 예수

님의 세례는 마치 황제의 대관식처럼 이루어졌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며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우

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따랐고, 우리를 낳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

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

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행 2:36)” 본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신 이유는, 이 세상으

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예수

님의 부활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하나

님의 자녀로 낳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는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지체도 있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우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온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심을 기뻐하십니다. 교회와 부서는 언약공동체로서 장애

우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신앙 고백하는 자리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

하고 함께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온 성도가 관심을 갖는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사역이자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사역이 될 수 있길 소망하며, 섬기시는 모

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들이 되게 하셨으니 (엡 1:5)”,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

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엡 1:11)” 에베소서 

1장 3-14절은 매우 긴 하나의 문장인데, ‘예정하사’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예

정을 입어’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

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뜻을 상속받고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

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며, 그 계획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계획에 따라 낳은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은 하나님께 구하는 특권입니다. 언약이 성립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유롭

게 구하라! 정말 자유롭게 구하다보면, 그 핵심이 네가 원하는 바가 아닌 내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되리라. 그 때 너희에게 이 세상을 온전히 나의 

뜻으로 채울 수 있는 미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주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

다. 이것이 시편 2편 7절과 8절의 핵심이자, 에베소서 1장의 복잡하고 긴 문장

의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지, 왜 특권을 주

셨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 땅 끝까지 힘 있게 전하는 우리 모

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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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7-8)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목사



According to "Reading Jesus" we are referring to while reading the Bible, 

the amount of the collection of the whole poems of the Old Testament is 

said to be more copious than the whole amount of the New Testament. 

Why did the Bible record such a great number of poems? This is because 

the more poetic feeling and deeper faith the saved people of God have, the 

more nature of a poet they tend to have. Since poetry is a method of 

friendly communication, through which people come to know their coun-

terparts more deeply, God communicates with us, letting us know who 

God is and confess to God through psalms. The Psalms is made up of 150 

provided with a concluding doxology, so that the Psalms is a Bible which 

consequently leads God's people to praise God. By the way, the most po-

ems out of the total 150 psalms are actually poems not for praise but for 

communion with God in the midst of torments and bewilderments. That's 

'life is dark and confused'.

Psalm 2 in the context of the Psalms and the Old Testament

Scholars say Psalm 2 should be read together with Psalm 1. Psalm 1 be-

gins with "Blessed is the one who does not walk in step with the wicked" 

and Psalm 2 ends with "Blessed are all who take refuge in him.". We can see 

the two psalms are tied into one by the method of co-relationship in which 

the beginning and the end are related. Psalm 1 gives a lesson to live a righ-

teous life by comparing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and declares that 

even though there are enemies giving torments to you, if you are in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the enemies will eventually disappear. "The 

kings of the earth rise up and the rulers band together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anointed, saying,"(Ps 2:2).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also 

appear in the beginning of Psalm 2. The wicked are those who try to get 

out of the reign of the righteous, and the righteous are those who are 

anointed. It was declared through him to serve the Lord with fear and re-

joice with the trembling(Ps 2:11). The ancient kings were called sons of 

gods. The ancient Egyptian king Pharaoh was ‘a son who was born by the 

Egyptian God Amun's falling in love with his queen, and the king was also 

called as the son of God in Israel. However, in Israel, though the king was 

born as a descendent of king's family and succeeded to the throne, he 

could not naturally become the son of God, but when he accepted the or-

der recorded in verse 7, 'proclaim the decree the Lord' and made  a cove-

nant relationship with God, the king of Israel was called the son of God at 

last. A special king whom the Psalms prophesies about, and who comes to 

this earth, bearing the cross, rising again from the dead, ascending to the 

heavenly throne, and reigning this earth is a king of kings, Jesus. "For the 

Lord has chosen Zion, he has desired it for his dwelling, saying, “For the 

Lord has chosen Zion, he has desired it for his dwelling, saying, This is my 

resting place for ever and ever; here I will sit enthroned, for I have desired 

it."(Ps 132:13-14). "Here I will make a horn grow for David and set up a lamp 

for my anointed one.'(Ps 132:17). Psalm 132 says 'I will install my beloved 

one, my son on Zion'. "Ask me, and I will make the nations your inheri-

tance, the ends of the earth your possession."(v. 8). The Privilege given to 

the Son was 'If you ask, I will make you reach the ends of the earth'. This is 

connected to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Ac 1:8).

Through Jesus, by Jesus, in Jesus

been  thought as a story about a special king second to David, but no one 

and I enter the place is the great grace of salvation as well as the evidence 

that Jesus is within you and me. Psalm 2: 7 is quoted directly in the New 

Testament(Ac 13:33, Heb 1, Heb 5), but there are places where it is indirect-

ly quoted. "When all the people were being baptized, Jesus was baptized 

too. And as he was praying, heaven was opened and the Holy Spirit de-

scended on him in bodily form like a dove.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well pleased.”(Lk 3: 21-22). 

Just as Psalm 2:7 was a poem sung at the enthronement of kings of Israel, 

the baptism of Jesus held at the moment of beginning Jesus' ministry came 

true  like the coronation of an emperor. The word,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gotten you.' is the word given to us, children of God, and also can 

be a story applied to us. That's because we have become children of God 

through Jesus, by Jesus and in Jesus. To give birth to us was followed by Je-

sus' suffering on the cross, and there was a purpose for Him to achieve 

through giving birth to us. “Therefore let all the house of Israel know as-

Christ.”(Ac 2:36). The reason that Jesus was born as a being in nature of 

God was that he was sent to this world to become a person bearing the spe-

cial work of God. Likewise, God gave birth to you and me as His children. 

With the resurrection of Jesus we have become children of God and have 

received a mission. There are persons experiencing disability among the 

people of God whom God has begotten as his children. God is pleased with 

using the whole church, you and me in order to help for disabled friends 

a community of covenant must play the roles of guiding and being togeth-

er with disabled friends in order that they can acknowledge Jesus and fur-

ther confess well their faith in Jesus. I wish the work would be the one 

which all believers are interested in and also the Lord's anointed ministry, 

and I give thanks to all of those who serve them. 

"having predestined us to adoption as sons by Jesus Christ to Himself, 

according to the good pleasure of His will,"(Eph 1:5). "In Him also we have 

obtained an inheritance, being predestin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Him who works all things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will,"(Eph 1:11). 

Ephesians 1:3-14 is a very long one sentence saying, 'predestined us to be 

adopted as his children,  and 'predestined us to become a person of his in-

heritance'. The moment when we become children of God, God wants us 

to inherit the work and will of God and bear them. Since God had a plan, 

He gave birth to us and made us become His children. Therefore, we 

should be God's children who must know what His plan is, move according 

to it, and live for it. The privilege of God's children born according to the 

plan is to request to God. When the covenant was established, God says, 

‘Freely request! While you are freely requesting, you will come to ask what 

the core of what I want is, not what you want. At that time, I will give you 

mission of spreading the gospel!' This is the core of Psalm 2:7 as well as the 

gist of the long and complicated Ephesians 1. Dear everyone,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we all know clearly why God has called us, and why 

He has given us the privilege, and that we all should deliver the gospel 

powerfully to every nation and to the ends of the world.

영역·이율의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Rev. Kyu Sam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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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re My Son,
I Gave Birth to You.

Serm
on in English Translation

(Psalms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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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망부 수련회 뒷이야기2023년 소망부 수련회 뒷이야기
소망부 수련회가 참 잘 준비된 수련회였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
씀도 특강도 또 특히 찬양도 처음과 마지막 찬양이 아주 너무 은혜스
러웠습니다. 수련회의 백미는 우리 담임목사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손
을 잡아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 소망부 교사 정태동 은퇴장로

제가 아침 열차 타고 오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앞으로 소망부에 
가겠다고 너무 힘이 되신다고 아주 그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일호 집사님이 우리를 아주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서 건
강한 체조까지 다 배우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소망부가 
더 젊어진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 소망부 교사 여신자 은퇴권사

소망부 봉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다리도 아프시고 걸음걸이가 불편한
데도 오시는 것을 보면, 진짜 귀한 걸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
랜만에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면 너무 힘을 얻는다고 그
러시는 성도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못 오셨던 분이 그동안에 안 
보이셨지만,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반갑게 옛날에 알았던 이름을 불러
드리니까 너무 반갑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기뻤습니다.

- 소망부 교사 윤희순 은퇴권사

모든 교사분의 협업하는 모습에서 저희 모두가 다 함께 은혜를 받았
다고 생각되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에 참 
귀했습니다. 수박도 들고 오시고 또 그냥 밑에서 누군가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에서 저 또한 “믿음의 실
천이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의 무엇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목사님 말씀 최고였습니다.

- 소망부 교사 신삼순 권사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또 그 말씀을 실천하라 
했는데 오늘 많은 어르신을 사랑으로 보살펴 드릴 그러한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선생님께서 진짜 내 부모 내 자식보단 더 진
심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는 걸 보고 참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도 예수님 따라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꼭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
로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 소망부 교사 최종억 안수집사

이번 소망부 수련회가 체계적으로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너무 주변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전 수련회와는 다르게 좀 체계적
으로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젊은 청
년들이 와서 찬양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소망부 수련회가 너무 
좋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소망부 남2과 8반 박덕양 은퇴장로

특히 좋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귐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1년 내내 기다리는 날이어
서 좋았습니다. 올해는 날씨도 선선해서 좋았고요. 성지순례를 영상으
로 간접적으로나마 다녀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이 우
리 나이에 적합하게 재미있게 옛날 노래도 하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 소망부 여1과 2반 백영자 은퇴권사

소망부 수련회 설교 말씀이 좋았고요, 이단 특강도 좋았습니다. 특별히 
영상이지만 성지순례를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
신 가운데 담임목사님 내외분이 오셔서 마지막까지 악수로 환송해 주
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 소망부 여2과 7반 구영인 은퇴권사

정말로 좋았습니다. 다 좋아서 울었습니다. 영상이지만, 성지순례 나왔
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수련회 말씀에 은혜받았습니다. 소망부에 들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진작에 소망부에 왔었으면 하는 생각이 이
번 수련회로 더 들었습니다.

- 소망부 여3과 11반 김용배 은퇴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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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교구 야외영성훈련을 마치고9교구 야외영성훈련을 마치고
5월 13일(토) 충현기도원에서

֢’ 9ӿԄ Ɫ ἐ   ᷾ ♆ Ỷ ҏ Ἕ Ῠ  ʋ ▒ ḃ. ἝᵃἝ  3

ᵻґ  ӿԄ  ▒ ₒ  ӿԄ Ἕ  ⁭   ʋ ◐   ᷾ ♆ 

Ấӂ ᵃἝ  ᷾  ֧⌂  ʋӿԄἝ ►ᶷᵝ ḃ. ᾎ  ᵃ᷾ם♆  ʋ

ὥṱ ӂ ҏ  Ὕḃ  ᵈ , ἠ Ἕ ●  Ḇ  ᵃῃṱӨ ּס, Ύ  ♥ ṱ

 ỈҺӂ ֧ḽ ⱷḢ ֧ḽ  Ɫ Ө Ὥ  ᶎӛ  aṏ  ʋ ὧ Ὥ ֳ  ♥ΈἝ 

ⅎ  ⱷḃ. ὥ⁭ḃ  a ♆♆  ʋ ᷾  ḽ  Җ▒  ΌּדὛ 

 ӛ ḃ. ᾪ▒᷾ם♆  ʋ  73  Ἕ ᾦ ᾢ♆, ´   

ӛ ḽὥ  ӂ ӛᵆ  ᵔὥ  ʋ ᵃ᷾  ỏ  ῃ  ӛῪ ,a ᵃ

᷾  Ɫꜛ  ṱ ғ ẍ   ԅ  ᾣὸ  ἁӂ ֿḇӂ ṏ ḃ. ӏԅ Ɫ

ḽṱ  ẖ  Ӕ ♆ḽ ᵃ᷾ם  ҷ  ḟ ҏֳ  ҏ  ʋһ   ⁮ ᾠ,  

ᵃ᷾  ᵆ Ἕ ►  ᵃ᷾  ♬֧  ʋ Ὧ Ἇ ὼ  һ  ḃ ӛ ӏḆ µ

ӛ ὲ  ⱷḃ. ṱὥ  ʋⱤ○ ꜜ ♆ Ὥ  Ɫӏ ӂ ӛ  ᵃ᷾  ҏֳ  

 ẍ ὥ Ὥ  ֜ₔ   ʋ֧╩Ө Ἕ  һ ᾠ, ֜ₔ  Ӱ Ἕ ҏ

Ṯ ӂ ṑ һ Ờ  ʋᾪ▒᷾  ὲ  ὥṱ  Ἐ  Ɫ  Ἕ ḃ.
- 고금신 권사

ӿԄ Ɫ ἐ Ἕ ӿԄ Ԅṱ  ►ᵻ Ὧ  Ὓ ό  ʋ֧ₔ Ἕ ṱẖ  ʋһ 

Ҟ ḃ. ᾪᾩ ♆ḽ ם ҏ ӛ ♆Ἕ ԓ ӛ ḃ ᾢ♆ ֧ Ὧ ᵃ  ʋ ▒ ᵈ

 ẃỜ  ּדὥὛ ₒ ӛ  ʋ○ Ờ Ấӂ ṑ  ªּדὥ  ґ  ṏ  ʋḕ

Ἕ ḈỜӛ ֧   ᾢ  a Ἆ ӛ ḃ.  ᵃḽ ӂ ḈỜ

ӛ ₒὖ  ֧ḽ Ỷ  ֧ḽ   Қḃ ´ Ҷ ם   ʋ֫  ᶹ   a

 Ɫ ᾢ♆ ᵃ᷾ם♆ ֧⌂  ʋ  ♥  Ṗ µ ֧ḽ ӛ ḃ.  ֜  d ♆ 

ַᴶ ӂ ὥ ḃӛ    ờ  ´ ḃ.  Ɫ ἐ  ҏḽἠ ӏ   

ᵃ᷾ם Җ▒ ᾠ ֧ḽ Ἕ ῾ ḃ. ᾩṖṱ ꜛ  ᵃ  ᾩ ṱ  ᵃ᷾  ṇ□

♆  Ӕ ꜜ  ᾩṖ  ↓ ♆ ҳ  ґ  ֧ⱷḃ. 14ӿԄ  12ӿԄἝ ♬֧

ḃҏ 9ӿԄἝ ם ᾩ  Ґ  Ừ Ӫ  Ờḽ ḃ  ὧ ᵃỜӛ Ỷ

 ʋᾩ ṱ  ᾩṖ Ὕḃ  ӿ ṱטּ֧    ʋṵ ḃ. Ɫ  ӿԄἝ ♬ӊ   

ᴖṱ  Ө ֧ḽҏ ᶢΈӑḽἠ Җ▒ ḃ. ὧ Ῠ  aṏ  ӛ Җ▒

 ᵈ ḃ. ₡  Ɫḽṱ   ҵ ᷈  ֧ḽ ᾢ♆  ṁ  ῇ Ὓ Ố  

ḃ. ὰ  ӿԄ Ɫḽṱ  ᾍҳὥὛ  ᾠ  ₒ  ἲ ⅎₒ   ꜞ֫ṱ

ӿוּ   Ө ḑ ⁹▒Ἕ   ᴖṱ  ᾯ▫ ᵃ  ֧Ὓ ֧ḽ ӛ 

᷾  ṱ ӂ ᵃᶠ  ֧  Ṹ♆ ֜ἅӂ ὰ  Ὄ  ○  Ԅ  ᶹ .. ֜  

ᶇỜ  Җṇ ḃ.
- 임경순 권사

ᾧ ᵻґ ғ ּד Ḣ Ɫ ἐ,  Ἰ ᵈ  ӖḆ ♆ ᵪ  Ɫ  ᾱ  ᾯ Ἕ ҳ  ḈἎґ Ὧ  ֧╩     ᷆ḃ.   ● Ἕ ḃ ὧ ᾯ

  ֜ ґ ṇ  ›  ‗ ḟ  ᷆ ҳ  ▒ṱ  ♆ ♥ Ṑ ὲ   ꜛ ꞊ ף   ʋ 73  ᵃ᷾ם ҏֳ  ᵔӂ ⁮ Ờ~  

 ֳ ? ҏ  ‘ ӂ ᾙ Ἕ Ḏ ᾠ ṏ  ʋּו♆ṱ  ỈҺӂ  Ὥḽ ᾩṯ ṱ ӂ   ᷾ם Җ▒  Һ᷆ḃ. ᵈ

   ● ᾠ ⅎ  Ỷ ⁹▒ ṱם Ὥ  ֲ  Җ▒  ʋ ὥ ӛ ґ ґ Ἰ    ᷀ Ἕ ♬ӊ   ֜ ṱ!  ʋӏ  ҟ  דּ 

ӈ Ὧ ԅ  ○  ⅎṏ   ҳỜӛ Ύ  ᷆Ὥ  ṯṯ ᷆ḃ. 9ӿԄ  ꜜ  Ỷ ṱӨ ’ ▒Ὓ  Ԉṱ   ᷆  ʋⱤ  ṇ  

♆Ἕ ᴻᾠ  ▒Ỡ ἀ ҏ Ἕ ▒Ụ  ּד ֧Ὓ ֧ḽ  ʋᵈ ᷆ḃ. ‛  ḃ  Ɫ ἐ  ֧ḕṓ᷆ḃ. ᾩṖṱ ּדӛ ⱷ ⌂֧ ♆ם᷾ .

 ᶷף ᵰ ~~^^ğ
- 김숙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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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현교회 전도위원회에서 5월 13일(토) 제1교육관 504호에서 '샬롬 축복 

전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교구 전도회 임원들, 평소 전도에 관

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 170명이 참여하였으며, 박진석 목사(반석교회)의 

열띤 강의에 참가자 모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술적 전도와 복음적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반석교회 박진석 목사님의 세미나는 울림이 아주 컸다. 점점 그리고 빠른 시간에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

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냉소적인 시각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인가? 전하는 방법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아진 시대… 이런 시대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PACE(Pray, Available, Contact, Example)-3C(Close, Courage, Care)을 제

시해주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야함 이라는 것을 뜨겁게 느꼈다. 본이 되는 나의 삶!! 전도대상자를 잘 살피고 성숙하게 관

계하며 돌봄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 삶이 실천되어지도록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한다.
이희연 권사(6교구)

거듭난 성도라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한번쯤 느꼈을 것입니다. 막연히 전도해야지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누군가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기

를 바라지만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우리의 노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진석 목사님의 전도세미나 강의를 듣고 “기술적 전도”, 

“복음적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전도방법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예비신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1.기도 2.유용 

3.접촉 4.모범이 있어야 합니다. 각박한 이 시대에 전도는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지만, 또 그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까이 다가서는 것과 반드시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담대히 갖고, 

예비신자들을 이끌어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리된 복음적 메시지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전할 수 있도

록 준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두드린다면 그 마음의 문은 조금씩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비신자들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서수정 집사(2교구)

우리에게 전도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지만 이빈 전도훈련을 받으면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져본다. 첫 번째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회피하

고 싶은“심리적인 저항선“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복음의 초점의 방향이 개인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좀 더 실제적이

고 구체적으로 살피는 경우가 부족함을 알고 ”기술적 전도“ 방법을 알아 전도가 나의 삶에서 능동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또 나의 삶도 발전적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전도에는 돌봄이 필요한데 “복음적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

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 가까이 다가가며 격려하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도제목

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며 나눔을 실천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모범되는 믿음의 영성을 갖고 그의 곁에 항상 있음을 확인하며 필요시 공급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이제는 전도하기 위해 먼저 가까이 다가가겠으며 그를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편까지 준비하며 1)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므로 2)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셨고 3)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 4) 십자가에 죽으셨고 5) 사흘만에 부활하셨고 6) 영생을 주셨습니다. Lord My 

Savior! 전도자를 향하여 좀 더 가까이 접촉하면서 성장하도록 격려하며 치유와 회복의 대화를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인도해주며 

영혼 구원을 위해 앞으로 앞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지아연 권사(7교구)

샬롬 축복 샬롬 축복 
전도 세미나 후기전도 세미나 후기

지난 5월 20일(토) 충현 동산에서 장로회 기
도회 후 충현 동산의 지난 여름 수해 이후 
훼손된 곳을 복구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
리며 봉사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앞장 서서 
땀 흘려 수고해 주신 장로님들께 감사 드립
니다. 

충현동산 수해복구 충현동산 수해복구 
장로회 자원봉사장로회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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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설립 70주년 교회설립 70주년 

글짓기 대회 입상작글짓기 대회 입상작

유년부 - 장아라(시,산문)

중등부 - 서예은(시, 산문)

초등부 - 안예은(시,산문)

고등부 - 이윤재(시, 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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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 팀장 및 파송인원 기간

스리랑카 캔디 황경분 권사 외 18명 5월 31일(수) ~ 6월 7일(수)

금주 단기선교 파송 (스리랑카 1팀)

전도지역 팀장 및 파송인원 기간

경북 사미교회 김용호 안수집사 외 11명 6월 2일(금) ~ 6월 4일(일)

금주 동역교회 파송 (9교구 2팀)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 

12교구(그루터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에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구 분 시 간 장 소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성경아카데미
12:20~13:30(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12:40~13:40(아볼로)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새가족기본과정부 오후 12:10 베다니홀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엠마오홀

11교구(새가족) 오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어와나부 19:10 ~ 20:50(금요집회시) 제 2교육관 4층

예꿈 양육부 (주)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예꿈교실(제1교 7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충현평생대학원 (목) 오전 11:00 갈릴리홀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간 차량

화요집회 오전 11:00

➊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➋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Ⅰ 오전 9:00

본 당Ⅱ
오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Ⅲ 오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본 당

수 요 예 배 오전 11:00(본당)

금 요 집 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00 갈릴리홀

섬 • 기 • 는 • 분 • 들

■ 협력선교사 강기엽 윤해균 윤명범 강영미 한용관
최동현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웽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

■ 지원선교사 강영기 김경생 김신숙 김영암 김형건
박태연 안석렬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셉 홍정화 

■ 목사

이기영 
1교구

강성은 
선교위원회

김주한 
11교구

이성환 
12교구

권혁근
7교구

윤성복 
9교구

박동진 
2교구

문진호
3교구

정석훈
8교구

김유석 
에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안복
4교구

윤준식
5교구

임대영
고등부

신경철
초등부

임진실
사랑부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휴직

박성덕
청년2부

권순동
청년1부

박요셉
청년3부

이다현
중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평생대학원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한 규 삼 담임목사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박예령
영아부

■ 교육목사 선명환
외선부

최준호
소망부

■ 시무장로

임창식
전도위원

신광철
충현동산이사장

이상석
당회서기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충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9교구장

이성섭
동산부장

이보신
인사위원

이상해
기도원부장

김성호
중보기도부장

조증민
봉사위원

이상복
교구위원장

지규성 
선교위원장

김영주 
전도위원

최민석
할렐루야찬양대장

김명성
차량안내부장

이창희
충현복지재단상임이사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홍기
감사위원장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세움위원장

최현구 
인사위원

남용승 
인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당회부서기

허만선
찬양위원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봉사위원장

양효민
행정위원장

박원화
성례부장

이상배
기획위원장

박명근
8교구장

김종훈 
새가족위원장

송영상 
성경통독부장

전성욱
아멘찬양대장

박건일 
4교구장

배종락 
건축위원장

김철남 
예루살렘찬양대장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교육위원장

강태영
외선부장

장기락
벧엘찬양대장

홍순길
2교구장

정인욱
기획위원

남중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김상열
임마누엘찬양대장 

이경환
6교구장

이양선
7교구장

박성철
11교구장

김열환
예배부장

김세종
선교위원

한흥연
헌금부장

최규옥
예배위원

최승민
제자교육훈련부장

이석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안내부장

문영규
1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실로암대장

임병익
사랑부장

박노익
교육지원부장※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담당(5/31~6/4)

날짜 설교자 / 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29(월) 박요셉/윤상규 롬 2:1-16 전교인

30(화) 위안복/정인욱 롬 2:17-29 전교인

31(수) 이다현/이성훈 롬 3:1-20 전교인

1 (목) 권혁근/오종학 롬 3:21-31 7교구

2 (금) 이기영/김기홍 롬 4:1-12 1교구

3 (토) 김승래/김승래 롬 4:13-25 전교인

4 (주) 김유석/김유석 롬 5:1-11 전교인

교구별 주력새벽기도(5/29~6/4)

날 짜 예 배 설교 사회 기 도

5/31 수요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시 89:1-2) 권순동 목사 강성은 김미경

6/2 금요집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요일 4:1-6) 탁지원 소장 임진실

6/4

주일Ⅰ
평화의 왕을 만나다 (시 88:13-18) 

김희석 목사

김승래 김종훈

주일Ⅱ 이성환 송영상

주일Ⅲ 전영재 전성욱

주일찬양 성실한 성전 수리자 (왕하 12:9-16) 임대영 목사 김유석 권재복

* 금주 화요집회 강사 : 이다현 목사

* 금주 기도원 봉사 : 1교구

출
 산

1.�	이초환 집사, 이기쁨 성도(청년3부) / 출산, 아들, 5월 25일

결
 혼

1. ��이한솔 군(이광국 안수집사·성미선 집사의 아들, 브릿지, 10교구)과 류혜진 양
(류중열 타교집사·김금순 타교집사의 딸) / 6월 3일(토) 13:00 충현교회 갈릴리홀

2. ��송지훈 군(송성현 성도·홍정호 권사의 아들, 10교구)과 김예랑 양(고 김준희 성
도·오선자 씨의 딸) / 6월 6일(화) 14:00 로프트가든344 10층 단독홀

별
 세

1. �	박달악 타교권사(정갑생 집사의 장모·진영순 집사의 모친, 4교구) / 17일 별세, 19
일 장례

2. �	안승현 집사(김복자 권사의 남편·안형규 성도의 부친, 6교구) / 19일 별세, 22일 
장례

3. �	이현정 집사(박영칠 집사의 아내·박지혜 성도·박지원 성도의 모친, 4교구) / 21일 
별세, 23일 장례

4. �	박왕수 타교장로(박영환 목사의 부친·이서윤 사모의 시부, 1교구) / 23일 별세, 5
일 장례

5. �	이이남 타교권사(강창근 서리집사의 모친·박진의 성도의 시모, 6교구) / 24일 별
세, 26일 장례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0951 채민이 기본과정  

2 0954 신명철 기본과정 조필형

3 0956 박성광 기본과정 허정인

4 0957 김인문 기본과정 이진규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0942 최신홍 기본과정  

2 0943 기혜경 기본과정  

<가족 등록>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1차 
유아세례 교육, 문답 및 세례식 안내

1. �유아세례교육 : 6월 4일(주일)까지 진행 

2. �유아세례문답 : 6월 4일(주일)

3. 유아세례식 : 6월 11일(주일), 찬양예배 시 진행

4. 유아세례 일정

날짜 시간 교육내용 장소

5월 28일 14:00~15:00 주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박요셉 목사

제1교육관 
302호6월 4일 14:00~15:00

믿음의 가정을 세워라 박요셉 목사

문답 해당교구 & 부서

6월 11일 주일찬양예배 유아세례식 14:50까지 본당 입실 본당


